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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선행연구에 따르면, 최고경영진(CEO), 최고재무

책임자(CFO) 등 임원의 개별적 특성(연령, 성별, 

업무경험 등)은 기업의 재무보고품질에 영향을 미친

다(Barua et al., 2010, Huang et al., 2012, 

Habib and Hossain, 2013, Francis et al., 

2015, Zhang, 2019, Wells, 2020). 재무보고품

질은 기업의 임원 뿐만 아니라 회계담당직원이 참여

하는 협업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임원의 다양한 특

성 이외에 회계담당직원의 개별적 특성을 분석한 선

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국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특성과 재무보고품질 등의 관련성을 조

사한 연구결과(Ryu et al., 2012, Moon et al., 

2012, Ji et al., 2013, Yang and Yeo, 2016, 

Hwang et al., 2020)가 보고되고 있으나, 해당 연

구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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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투자(human capital investment)의 관점에

서 수행되어, 재무보고 결산을 담당하는 회계담당직

원의 개별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재

무보고의 1차적 생산주체인 회계담당직원의 경력 등 

개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회계담당직원의 여러 특성 

중 회계관련 업무경력과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2018년

부터 새롭게 공시되고 있는 회계담당직원의 경력 정

보에 대한 시사점을 자본시장과 정책당국에 제공한

다. 또한 회계관련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

에 있어서, 회계부서 내 공인회계사의 존재와 회계

담당직원의 유관단체 등록 여부 등 회계담당직원과 

관련된 또 다른 개별적 특성이 조절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회계담당직원의 회

계관련 경력 공시자료를 최초로 이용 가능한 2018

년과 2019년의 3,310 회사-표본을 활용하여, 회계

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과의 관련성을 다변

량 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한다. 이후 회계부서 

내 공인회계사의 존재 여부 및 회계담당직원의 유관

단체 등록 여부가, 경력과 재량적발생액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 

분석 결과,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은 재량

적발생액과 평균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

였다. 이는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이 길수록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수단의 활용이 용이하고, 

회계담당자와 최고재무책임자 등 임원과의 친밀 가

능성이 높아 재량적발생액과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의 관련성은 회계

부서 내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가 존재하거나 회계

담당직원이 유관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

회)에 등록된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계부

서내 전문가에 의한 자체 모니터링 효과와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책임성 부여가 회계품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해당 분석결과는 연도별 분석, 

회계담당임원의 경력을 통제한 후의 분석, 회계담당

직원의 경력을 0으로 기재한 표본을 포함한 분석 등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회계담당직원의 다른 특성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회계부서의 규모 및 회계담당직원의 교육시간

은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의 관련성에 

어떠한 증분적인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은 재량적발생액과 통

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아, 임원과 직원의 경력 

정보가 재량적발생액과 차별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 또는 시사점을 가

진다. 첫째,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회

사 회계담당자의 특성(경력, 공인회계사 여부, 유관

단체 등록 여부)과 회계품질 간의 관련성을 실증 연

구결과로서 제시한 공헌점이 있다.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보고품질의 측면에서 회계담당 부

서직원의 주기적인 직무순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회계부서 내 공인회계사의 채용과 

유지, 회계담당자의 유관단체 등록이 일정한 재무보

고품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

여 정보의 생산주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당국과 

자본시장에도 회계담당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회계품

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

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

제 등 기업의 회계역량에 대한 공시 강화를 추진 중

인 정책당국의 정책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실증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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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II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

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III장은 연구표본과 연

구방법론을 제시하고, IV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의 설정

2.1 CEO, CFO, 회계담당직원의 개별 특성과 재무

보고품질

회계학 분야의 최근 연구는 대표이사(CEO)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최고경영진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이 재무보

고품질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연령과 관련하여, CEO 및 CFO의 연령은 경

험의 정도나, 위험 또는 변화에 대한 저항 정도에 대

한 대용치로 해석되어, 나이가 많은 경영진이 보다 윤

리적이거나 재무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재무보고품질

과 양(+)의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Huang 

et al., 2012, Qi et al., 2018). 최고경영진의 성

별과 관련해서는 여성 경영진은 조직에 대한 헌신, 

윤리수준이 높아 이익조정에 덜 관여하거나(Barua 

et al., 2010, Huang et al., 2012), 보수적인 회

계처리를 수행한다(Peni and Vähämaa, 2010, 

Francis et al., 2015)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최고경영진의 교육수준은 인지능력의 향상,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적용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Qi et al. (2018)은 교육수준이 높은 경영진일수록 

회계기준이나 규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우회하여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수행함을 제시하였다. 

최고경영진의 업무경험과 관련해서도 Qi et al. 

(2018)은 업무경험이 많은 최고경영진일수록 재무

보고 프로세스에 대하여 숙달되어 있는 관계로, 회

계기준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이익조정

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에 해당하는 CFO

는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여, 재무제표의 재작성 

확률이 낮고(Aier et al., 2005), 재량적발생액 수

준이 낮은(Rakhman, 2009) 등 높은 재무보고품

질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한편, CEO 및 CFO 등 임원의 개별적 특성에 대

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회계담당자 또는 직원의 특성

과 재량적발생액 등 재무보고품질 간의 관련성에 대

한 해외연구는 매우 드물다. Liang et al. (2021)

은 회계부서 내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을 경우 내부통

제의 중요한 취약점 보고비율, 재무제표 재작성비율

이 낮고, 발생액의 질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Call et al. (2017)은 직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C-level 경영진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고, 고의적인 부정이나 이상거래를 식별할 수 있다

고 주장하며, 재량적발생액의 수준과 재무제표 재작

성비율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특

성(규모, 공인회계사 자격 여부, 평균경력)이 2002

년부터 공시1)되어 이를 활용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양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

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규모나 인적 비율

(전체 회사의 인원 수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발생

1) 우리나라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담당인력 특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이유는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한 효과적 운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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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질과 양의 관련성(Yang and Yeo, 2016)을 

보였고, 회계오류(Ryu et al., 2012), 잠정이익의 

수정가능성(Lee et al., 2012), 불성실공시법인 지

정 가능성(Hwang et al., 2020), 내재자본비용

(Kim et al., 2013)이 낮았다. 질적 특성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 중 공인회계사의 수가 많을

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정확성(Shin et al., 

2014)과 이익지속성(Choi, 2020)이 높게 나타났

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평균경력이 

높으면 발생액 이익조정(Ji et al., 2013)과 실제

이익조정(Jung and Ma, 2012)이 감소하고, 감리

지적가능성(Moon et al., 2012)과 회계오류의 발

생 가능성(Ryu et al., 2012)이 낮았다. 외부감사

인의 위험평가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

도에 대한 담당인력이 규모가 클수록 감사인의 감사

위험이 낮게 평가되어 감사시간이 낮게 투입됨이 보

고되었다(Suh et al., 2018). 

요약하면 국내의 선행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

당인력의 양적 규모(인원 수)나 질적 측면(공인회계

사 자격 여부 및 평균경력)이 기업의 재무보고품질

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선

행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담

당인력에 대한 회사의 인적투자의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2)로서, 회계담당직원의 개별적 특성을 포착하

는 변수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2.2 경력 및 업무경험과 재무보고품질 간의 관련성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회계담당직원의 경력 또는 

업무경험과 재무보고품질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인력의 특

성 및 이들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Moon et al. (2012)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

하는 인력의 평균경력이 길수록, 이들이 해당업무를 

반복적을 수행함으로서 업무경험이 축적되고, 해당 실

무를 깊게 이해하며 회계정보의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이 효과적

일 수 있고, 그 결과 감리지적 가능성 감소와 연관됨

을 발견하였다. Kim and Jung(2020)은 회계담당

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연수가 길수록 감사인이 회계

담당인력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여 낮은 감사시간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Ryu et al. (2012)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전담인력의 평균경력이 길수록 이들

의 관련 업무에 대한 반복적 수행으로 학습효과가 

증대되어 오류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한편, 

Hong(2017)은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에서 임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음을 제시하여, 임직원이 

윤리적이지 못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려 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해외의 연구결과는 경력(업무경험)과 재무보

고품질과 관련하여 다소 상이한 관점의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Qi et al. (2018)의 연구는 중국시

장을 대상으로 회계 및 재무 관련 업무경험이 많은 

임원은 재무보고 프로세스에 능숙하고 회계기준의 

유연성(flexibility)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Zhang 

(2019)도 장기간 업무경험을 함께 한 management 

2)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인력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해당 자료 상의 인력

은 실제로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거나 자체 결산을 수행하는 인력과는 다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결과로, 결산 및 재무보고를 담당하는 회계담당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회계담당부서장 또는 직원과 관련한 정보를 
2018년부터 새롭게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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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의 경우, 오랜 관행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

하여 적극적인 교정절차를 꺼리며 수동적으로 묵인

(passive acquiescence)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그 

결과 이익조정 수준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

도 담당인력 또는 회계담당자의 경력은 이들의 업무

에 대한 이해도, 역량, 전문성을 의미하여 높은 적격

성과 낮은 업무오류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반하여 해외의 연구에서는 업무경험 또는 

경력이 이익조정과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에 다소 

혼재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연구가설의 설정

기업의 임원 등 최고경영진이 중요한 회계선택 등 

의사결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재무제표 등 

재무보고품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산출하는 1차적 주

체는 기업의 회계담당직원 등 직원으로 볼 수 있다. 

Dyck et al. (2010)에 따르면 기업의 직원은 명백

히 정보에 대한 최선의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규제기관, 투자자, 외부감사인보다도 빈번하게 기업

의 부정에 대한 폭로를 수행하여 왔다고 한다. 재무

보고품질에 관한 한 회계담당직원은 회계정보에 대

한 생산 및 접근 권한이 있으므로 이들의 경력 등 세

부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회계담당직원의 평균 경력이 높을

수록 해당 실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높아, 회

계와 관련한 오류가능성이 낮음을 일관되게 보고하

고 있으며(Jung and Ma, 2012, Ryu et al., 

2012, Ji et al., 2013), 이들의 자체 모니터링 기

능(Moon et al., 2012)과 업무적 역량(Kim and 

Jung, 2020)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회계

담당직원의 경력이 길수록 업무적 숙련도와 효율성이 

증대되어 오류로 인한 회계품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

성이 낮음을 제시하며, 이 경우 발생액을 이용한 이

익조정을 나타내는 재량적발생액과는 음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측면에서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에 오히려 양의 관련성이 나타날 가

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재량적발생액 증가를 통한 

회계적 이익조정은 재무제표 재작성, 감리 등의 극

단적 회계품질 저하가 아닌 회계기준의 유연성을 활

용한 이익조정으로서, 회계담당직원의 회사별 특수

한 회계실무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부서 간의 업무

조정 기술을 특히 필요로 한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이용 및 실무 상 업무조정의 역할은, 관련 업무에 대

한 경력이 길어 이익조정 수단을 효과적으로 파악하

고 있는 회계담당직원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동할 가

능성(Qi et al., 2018)이 높다. 둘째, 높은 재량적

발생액은 업무효율성 저하나 실무능력 저하에 따른 

결과이기보다는 회계관련 임직원 간의 협업의 결과

로 볼 수 있다. 경력이 오래된 회계부서장 또는 회계

담당직원일수록 최고경영진 등과의 관계나 친밀도를 

중시하여 이익조정 동기를 가진 최고경영진 등의 이

익조정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셋째, 

회계관련 경력이 오래된 회계담당직원은 기존의 잘

못된 업무처리 관행에 대한 이슈화나 교정을 회피하

여 회계품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

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Zhang(2019)의 연구결과는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은 단순한 오류의 발생 가

능성보다는 이익조정 수단의 파악정도, 임직원 간 친

밀도, 기존 업무에 대한 타성 등의 관점이 더욱 크게 

작동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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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회계담당

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존재할 것이다. 

한편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간의 관

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담당직원의 고유한 특성

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회계담당부서 내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존재할 경우 경력이 긴 회계담당직원의 이익

조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

정받은 전문가로서, 선행연구(Shin et al., 2014, 

Choi, 2020)에서는 공인회계사가 내부회계관리제

도 관련 전담인력에 포함될 경우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여 회계품질 개선에 공헌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익조정 동기와 수단을 보유한 경력이 긴 회계담당

자의 경우에도 회계부서 등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존

재는 이익조정의 의지를 낮추는 모니터링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2018년부터 상장회사

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회계담당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

고 해당 직원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

회 등 유관단체에 등록하게 하여, 회계담당직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유관단체에 대한 회계담당 직원의 등록은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대한 회계담당 임직원

의 책임감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교육, 자문 등 회

계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로 볼 수 있

다.3) 이에 따라 유관단체에 등록된 회계담당직원은 

자본시장, 감독당국에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정보접

근성이 확대되고, 일정 교육시간 의무화 등 직원의 

자체적인 책임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유관단체에 등록될 경우, 경력이 긴 회계담당

직원의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동기가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회계부서 내의 공인회계사 존재와 회계

담당직원의 유관단체 등록은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을 감소시키는 음(-)의 조절요인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2: 회계부서 내에 공인회계사가 존재하

거나, 회계담당직원이 유관단체(한국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등

록된 경우,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이 약

화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3.1 연구표본

<Table 1> Panel A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

본의 선정과정을 제시한다. 표본은 회계관련 경력 

및 유관단체 등록여부를 최초로 공시자료를 통하

여 확인 가능한 2018년과 2019년의 상장회사 중 

FnGuide에서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4,282 

회사-연도 표본을 최초 대상으로 한다. 이후 재무제

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월이 12월 말

3) 금융감독원 2017년 11월 24일 보도자료 “2017 회계개혁 TF 활동 중간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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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표본(79개 표본)과 금융보험업에 속한 표

본(211개 표본)을 제외하였고, 회계관련 경력의 공

시자료가 0, 공란 등으로 기재된 표본(325개 표본)

과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나 통제변수를 구할 수 없

는 표본(357개 표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

적으로 3,310 회사-연도 표본을 연구표본으로 확정

하였다. <Table 1> Panel B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표본(약 67%)은 제조업에 속하였고, 정

보통신업 및 도소매업이 각각 약 11% 및 8%를 차

지하였다. <Table 1> Panel C는 소속 상장시장에 

따른 표본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약 58%의 표

본이 코스닥시장에 소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의 측정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2018년 11월 1일 이

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공시내용에 추가하여 회계담당자의 교

육, 경력 및 유관단체에 대한 등록여부를 공시하도

록 의무화되었다. 이는 회계담당자의 세부정보에 대

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여 기업의 회계역

량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 추가로 제공하

고 상장회사의 회계담당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변수로서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을 사업보고서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Panel A: 표본 선정절차

내용 표본수

2018년과 2019년 중 자산총계 등 FnGuide에서 재무자료를 이용 가능한 상장회사 4,282

(차감) 결산월이 12월 말이 아닌 표본 (79)

(차감) 금융업 및 보험업종에 속한 표본 (211)

(차감)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이 0 및 확인 불가능한 표본 (325)

(차감) 그 외 재량적발생액 및 연구모형에 사용된 통제변수를 구할 수 없는 표본 (357)

최종표본 3,310

 Panel B: 산업별 분포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업 기타업종 합계

표본수 2,201 374 270 194 271 3,310 

비중 66.50% 11.30% 8.16% 5.86% 8.19% 100.00% 

 Panel C: 연도 및 소속 상장시장별 표본

구분
2018년 2019년

합계
KOSPI KOSDAQ 소계 KOSPI KOSDAQ 소계

표본수 690 863 1,553 716 1,041 1,757 3,310

비중 20.85% 26.07% 46.92% 21.63% 31.45% 53.08% 100.00% 

<Table 1> 표본의 선정절차 및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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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보고서에서 수기로 수집하여, 이를 년수로 환산

하여 측정(CAREER)하였다. 공시자료의 수집과정

에서 확인한 결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주

로 회계담당직원으로 주로 기업의 회계 및 재무총괄 

등 담당부서장의 경력 등을 공시하였으나, 만약 일

부 기업에서 여러 명의 회계담당자의 경력 등을 공

시한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공시한 직원의 경력자

료를 활용하였다.4) 조절변수인 공인회계사 보유 여

부(CPA)는 회계, 감사, 기타부서에 공인회계사 자

격증 보유자가 존재 시 1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로 측

정하였다. 또 다른 조절변수인 유관단체 등록 여부

(ENROLL)는 역시 사업보고서 중 내부회계관리제

도 운영보고서의 공시사항을 참조하여 관련 회계담

당직원이 등록된 경우 1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로 측

정하였다.

3.3 재량적발생액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이익조정 및 회계

품질의 대용치로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한다. 재량적

발생액(DA) 및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PMDA)의 

측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Dechow et al. (1995)은 Jones(1991)의 재량

적발생액 모형에 신용매출과 관련한 이익조정을 추

가 고려할 경우 회사의 이익조정 행태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식 (1)에 따

라 총발생액(TA)에서 산업, 연도별로 추정된 정상

적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량적발생액(DA)으로 

측정한다. 한편 Kothari et al.(2005)는 성과에 따

른 발생액의 차이를 추가 고려하기 위하여 자산이익

률(ROA)을 추가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연구모형 식 (2)에 따라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

(PMDA)을 추가 측정하였다.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2)

TA : 총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기초의 자산총계로 나눈 값

∆REV :  매출액의 변화(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REC :  매출채권 변화(당기매출채권-전기매출채권)

PPE : 기말 현재 감가성 유형자산의 합계

ROA : 당기순이익을 자산총계로 나눈 값

3.4 연구모형

식 (3)과 (4)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연구가설

인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

의 관련성 분석을 위하여, 식 (3)과 같이 회계담당직

원의 회계관련 경력(CAREER)을 관심변수로 두고, 

2가지의 재량적발생액(DA, PMDA)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재량적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

제변수를 고려하고도, 관심변수인 β1의 부호가 유의

한 양의 값을 보이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식 (4)는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각 연구모형

4) 2명 이상의 회계담당직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공시의무에 따라 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에 차
별적인 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IV장-4.4.3”에서 추가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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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인회계사 자격 여부(CPA) 및 유관단체 등록 여

부(ENROLL) 변수와 경력(CAREER)과의 상호작

용효과(CAREER*CPA, CAREER*ENROLL)의 

효과를 조사한다. 만약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

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자격 여부(CPA) 및 유관단체 등록 여부(ENROLL)

가 조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식 (4)의 모형에서 상

호작용효과의 회귀계수인 β4 또는 β5의 부호가 유의

한 양 또는 음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량적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통제변수는 선

행연구(Qi et al., 2018, Zhang, 2019, Park and 

Choi, 2009)를 참조하여 포함하였다. 재량적발생

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회사의 규모(SIZE), 

부채비율(DEBT), 대형 감사인 선임 여부(BIG4), 

외국인지분율(FOR),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지

분율(LAR), 손실 여부(LOSS), 성장성(BTM), 전

기의 발생액 규모(L1TA),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비율(CFO) 및 사외이사 비율(OUT)을 포함

하였다. 이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의한 산업별 

더미변수(ID)와 연도별 더미변수(YD)를 포함하였

다. 극단치가 실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연속변수는 1% 및 

99% 수준으로 winsorizing하여 조정하였다. 

DA(PMDA)i,t = α1 + β1CAREERi,t 

    + β2SIZEi,t + β3DEBTi,t + β4BIG4i,t 

    + β5FORi,t + β6LARi,t + β7LOSSi,t 

    + β8BTMi,t + β9L1TAi,t + β10CFOi,t 

    + β11OUTi,t + ∑ID + ∑YD + εi,t (3)

DA(PMDA)i,t = α1 + β1CAREERi,t 

    + β2CPAi,t + β3ENROLLi,t 

    + β4CAREERi,t*CPAi,t 

    + β5CAREERi,t*ENROLLi,t 

    + β6SIZEi,t + β7DEBTi,t + β8BIG4i,t 

    + β9FORi,t + β10LARi,t + β11LOSSi,t 

    + β12BTMi,t + β13L1TAi,t + β14CFOi,t 

    + β15OUTi,t + ∑ID + ∑YD + εi,t (4)

1) 변수의 정의

DA : 수정 Jones 모형(1995)에 의한 재량적발

생액

PMDA : Kothari et al. (2005)에 의한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

CAREER :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년수)

CPA : 회계, 감사, 기타부서에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가 존재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ENROLL : 회계담당직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

스닥협회 등 유관단체에 등록된 경우 1의 

값을 부여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DEBT : 부채구성비율로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

눈 값

BIG4 :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을 

회사가 선임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

FOR : 기말 현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LAR : 기말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

LOSS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BTM :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나

눈 비율

L1TA : 전기 발생액을 전기 자산총계로 나눈 값

CFO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자산총계

로 나눈 값

OUT : 총 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

ID : 산업더미변수

YD : 연도더미변수

ε : 잔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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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

<Table 2>는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두 가지의 재량적발생액인 DA와 PMDA의 평균은 

각각 0.003, 0.000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각각 

0.106, 0.083로 나타났다. 관심변수인 회계담당직

원의 경력년수(CAREER)는 평균 15.3년에 해당하

였고, 중위수는 15.1년, 표준편차는 8.325년을 나

타냈다. 회계, 감사 및 기타부서에 공인회계사가 소속

된 기업은 평균적으로 약 24.9%에 해당하였고, 평균 

약 47.2%의 기업에서 회계담당직원을 한국상장회사

협의회나 코스닥협회 등 유관단체에 등록(ENROLL)

하였다. 기업의 규모(SIZE)는 평균 19.135에 해당

변수명 N mean sd p1 p25 p50 p75 p99

DA 3,310 0.003 0.106 -0.391 -0.036 0.012 0.053 0.350 

PMDA 3,310 0.000 0.083 -0.276 -0.039 0.001 0.038 0.295 

CAREER 3,310 15.316 8.325 1.500 11.623 15.100 19.100 30.000 

CPA 3,310 0.249 0.433 0.000 0.000 0.000 0.000 1.000 

ENROLL 3,310 0.472 0.499 0.000 0.000 0.000 1.000 1.000 

SIZE 3,310 19.135 1.348 16.837 18.211 18.885 19.769 23.716 

DEBT 3,310 0.369 0.203 0.030 0.197 0.367 0.513 0.869 

BIG4 3,310 0.425 0.494 0.000 0.000 0.000 1.000 1.000 

FOR 3,310 0.075 0.105 0.000 0.014 0.033 0.088 0.528 

LAR 3,310 0.394 0.168 0.066 0.265 0.387 0.510 0.785 

LOSS 3,310 0.334 0.472 0.000 0.000 0.000 1.000 1.000 

BTM 3,310 1.020 0.723 0.082 0.469 0.844 1.388 3.407 

L1TA 3,310 -0.029 0.098 -0.414 -0.064 -0.019 0.017 0.227 

CFO 3,310 0.035 0.084 -0.244 -0.006 0.037 0.082 0.261 

OUT 3,310 0.257 0.154 0.000 0.250 0.250 0.333 0.667 

1) 변수의 정의
DA : 수정 Jones 모형(1995)에 의한 재량적발생액
PMDA : Kothari et al. (2005)에 의한 성과대응 재량적발생액
CAREER :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년수)
CPA : 회계, 감사, 기타부서에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가 존재 시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ENROLL : 회계담당직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단체에 등록된 경우 1의 값을 부여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DEBT : 부채구성비율로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BIG4 :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을 회사가 선임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FOR : 기말 현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LAR : 기말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
LOSS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BTM :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
L1TA : 전기 발생액을 전기 자산총계로 나눈 값
CFO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자산총계로 나눈 값
OUT : 총 임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

<Table 2> 기술통계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areer of Accounting Manager and Discretionary Accruals

Korean Management Review Vol.51 Issue.2, April 2022 529

하였으나, 최소 16.837부터 최대 23.716까지 비교

적 넓은 분포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 

부채비율(DEBT)은 약 36.9%에 해당하였고, 평균

적으로 표본의 약 42.5%의 기업이 대형 감사인(삼일, 

삼정, 안진 및 한영회계법인)을 선임(BIG4)하였다. 

평균 외국인 지분비율(FOR) 및 최대주주 등 지분비

율(LAR)은 각각 약 7.5% 및 39.4%에 해당하였고, 

평균 약 33%의 기업에서 당해연도 손실을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을 기준으로 평균적

으로 총 임원 중 25.7%가 사외이사에 해당하였다.

4.2 상관관계분석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값을 제시한다. 먼저 종속변수

인 DA와 PMDA는 선행연구와 같이 0.891의 높은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관심변수인 CAREER

은 DA와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PMDA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다. 회계담당직원의 경력(CAREER)은 공인회계사 

여부(CPA)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유관단

체 등록 여부(ENROLL)와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기업에서 경력이 오래

된 회계담당직원을 유관단체에 등록함을 알 수 있

다. 회계담당직원의 경력(CAREER)은 기업의 규모

(SIZE), 대형 감사인 선임 여부(BIG4), 최대주주 

지분율(LAR) 등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손실

보고 여부(LOSS)와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기업

의 회계부서 등에서의 공인회계사 보유 여부(CPA)

는 직원의 유관단체 등록(ENROLL), 기업의 규모

(SIZE), 대형 감사인 선임 여부(BIG4), 외국인 지

분비율(FOR)과 양의 관련성을 보였고, 사외이사 

DA PMDA CAREER CPA ENROLL SIZE DEBT BIG4 FOR LAR LOSS BTM L1TA CFO

PMDA 0.891*** 

CAREER 0.035** 0.018

CPA -0.002 -0.017 -0.008

ENROLL -0.003 -0.008 0.039** 0.057***

SIZE 0.075*** 0.043** 0.089*** 0.246*** 0.247***

DEBT -0.221*** -0.094*** 0.018 0.013 0.016 0.143***

BIG4 0.025 -0.002 0.052*** 0.185*** 0.149*** 0.466*** 0.029*

FOR 0.047*** -0.014 0.047** 0.169*** 0.116*** 0.500*** -0.096*** 0.295***

LAR 0.139*** 0.059*** 0.034* 0.017 0.123*** 0.198*** -0.123*** 0.207*** -0.035**

LOSS -0.417*** -0.203*** -0.037** -0.027 -0.071*** -0.234*** 0.243*** -0.135*** -0.198*** -0.258***

BTM 0.080*** 0.065*** 0.082*** -0.012 0.163*** 0.331*** -0.103*** 0.123*** 0.002 0.274*** -0.102***

L1TA 0.148*** 0.062*** 0.053*** -0.015 0.056*** 0.135*** -0.136*** 0.020 0.040** 0.157*** -0.205*** 0.119***

CFO -0.245*** -0.538*** 0.044** 0.069*** 0.049*** 0.204*** -0.142*** 0.134*** 0.208*** 0.176*** -0.417*** 0.042** 0.148***

OUT -0.003 0.010 -0.005 -0.167*** -0.029* -0.040*** 0.039** -0.078*** -0.021 -0.063*** 0.013 -0.064*** 0.001 -0.018

1) 변수의 정의는 <Table 2>를 참조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Table 3> 상관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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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OUT)과는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회계담당

직원의 유관단체 등록(ENROLL)은 규모가 크고

(SIZE), 대형감사인을 선임할수록(BIG4), 외국인

(FOR) 및 최대주주(LAR)의 지분비율이 높을수록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항인 회계담당직원의 

경력(CAREER)과 재량적발생액(DA, PMDA) 간

의 관련성은 이후 절에서 재량적발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 이후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

하여 그 관련성을 조사한다. 

4.3 다변량 회귀분석

4.3.1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과 재량적

발생액(연구가설 1)

<Table 4>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3,310 회사-

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식 (3)에 의한 재량적발생액

(DA, PMDA) 모형은 수정설명력이 0.432와 0.548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DA Dependent Variable = PMDA

Coefficient t-statistics Coefficient t-statistics

Intercept -0.064** -2.43 -0.107*** -5.68 

CAREER 0.000** 2.15 0.000* 1.84 

SIZE 0.006*** 4.20 0.007*** 6.99 

DEBT -0.079*** -8.37 -0.038*** -5.73 

BIG4 -0.004 -1.08 -0.002 -0.94 

FOR -0.005 -0.40 -0.006 -0.65 

LAR 0.032*** 3.17 0.020*** 2.93 

LOSS -0.127*** -33.88 -0.082*** -29.77 

BTM -0.001 -0.34 0.001 0.38 

L1TA 0.089*** 3.74 0.050*** 2.97 

CFO -0.683*** -23.31 -0.783*** -37.67 

OUT 0.006 0.74 0.009 1.37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3,310 3,310

Adj. R-sq. 0.432 0.548

F-value    92.68***    147.91***

MAX VIF 2.15 2.15

1) 변수의 정의는 <Table 2>를 참조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Table 4>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areer of Accounting Manager and Discretionary Accruals

Korean Management Review Vol.51 Issue.2, April 2022 531

로 나타났고, F 값은 각각 92.68 및 147.91로서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은 

적합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팽창계수(VIF)

의 최대값도 2.15에 해당하여 변수 간의 다중공선

성에 대한 우려도 낮게 나타났다. 관심변수인 회계

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CAREER)은 DA(회귀

계수 0.0002, t통계량 2.15)와 PMDA(회귀계수 

0.0003, t통계량 1.84)5)와 각각 유의수준 5% 및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회계담당직원 또는 회

계담당부서장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재량적발생액과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여 이들의 발생액을 이

용한 이익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재량적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은 회사의 

실무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회계기준의 유연한 

활용이 요구되므로, 회계관련 경력이 길어 이익조정

수단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직원에게 더욱 빈

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Qi et al., 2018). 또한 회

계담당직원은 최고경영진 등 임원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이들의 이익조정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기

존의 회계처리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 어

려워 낮은 회계품질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재량적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의 관

련성은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재량적발

생액은 기업규모(SIZE), 최대주주 지분율(LAR)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고, 부채비율(DEBT), 손

실여부(LOSS)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CFO)

과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4.3.2 공인회계사 존재 및 유관단체 등록의 조절

효과(연구가설 2)

<Table 5>는 식 (4)에 따라 연구가설 2를 검증하

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존재 또는 유관단체 등록이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

련성에 증분적인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Table 5>의 좌측 열에 따라 

회계담당직원의 경력(CAREER)은 DA와 유의수

준 1% 하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고, 경

력과 공인회계사의 존재(CAREER*CPA; 회귀계수 

-0.0009, t통계량 -2.28), 경력과 유관단체에 대

한 등록(CAREER*ENROLL; 회귀계수 -0.0007, 

t통계량 -1.89)은 모두 증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

련성을 보였다. <Table 5>의 우측 열의 PMDA에 의

한 결과 역시, 회계담당자의 경력은 유의한 양의 관련

성(회귀계수 0.0006, t통계량 2.39)을 보였으며, 

경력과 공인회계사 여부(CAREER*CPA)는 증분적

인 음의 관련성(회귀계수 -0.0006, t통계량 -2.18)

을, 경력과 유관단체 등록(CAREER*ENROLL) 역

시 증분적인 음의 관련성(회귀계수 -0.0005, t통계

량 -1.70)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회계담

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에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지만, 회계부서 등에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

사가 존재할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 효과(Shin et 

al., 2014, Choi, 2020)가 존재하여 회계담당직원

의 경력이 길더라도 이익조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

음을 제시한다. 또한 회계담당직원이 유관단체에 등

록될 경우, 실명 등록과 유관단체 관리 등에 대한 자

체적인 규율효과가 작용하고, 회계담당직원의 책임

5) 연구논문의 본문에서 제시된 회귀계수의 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하였으며, <Table 4>부터 <Table 9>의 회귀계수 값은 표기 
상의 일관성을 위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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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제고되어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이익조정 간

의 양의 관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설 2)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회계부서 내 

공인회계사의 존재 및 회계담당직원의 유관단체 등

록이, 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간의 관련성을 약

화시키는 조절요인임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의 채용이 기

업의 회계품질에 기여하는 것을 시사하며, 또한 최

근 정책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계담당직원의 실

명제 등록과 관리, 공시가 회계품질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DA Dependent Variable = PMDA

Coefficient t-statistics Coefficient t-statistics

Intercept -0.076*** -2.82 -0.116*** -6.03 

CAREER 0.001*** 2.74 0.001** 2.39 

CPA 0.016** 2.21 0.009* 1.91 

ENROLL 0.003 0.41 0.001 0.36 

CAREER*CPA -0.001** -2.28 -0.001** -2.18 

CAREER*ENROLL -0.001* -1.89 -0.001* -1.70 

SIZE 0.006*** 4.21 0.007*** 7.05 

DEBT -0.079*** -8.34 -0.037*** -5.71 

BIG4 -0.003 -0.93 -0.002 -0.79 

FOR -0.005 -0.34 -0.006 -0.59 

LAR 0.034*** 3.28 0.021*** 3.03 

LOSS -0.127*** -33.93 -0.082*** -29.83 

BTM 0.000 0.03 0.001 0.65 

L1TA 0.090*** 3.80 0.051*** 3.01 

CFO -0.684*** -23.45 -0.783*** -37.84 

OUT 0.008 0.88 0.009 1.42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3,310 3,310

Adj. R-sq. 0.435 0.550

F-value    81.51***    129.59***

MAX VIF 6.92 6.92

1) 변수의 정의는 <Table 2>를 참조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Table 5> 공인회계사 여부 및 유관단체 등록 여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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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추가분석 및 강건성분석

4.4.1 회계부서 규모 및 회계담당자 교육수준의 

조절효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의 

규모(Ryu et al., 2012, Lee et al., 2012, Yang 

and Yeo, 2016, Hwang et al., 2020 외)와 회계

담당자의 교육정도(Qi et al., 2018)는 회계품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Table 6>

에서는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에, 회계부서의 규모나 직원의 교육수준이 또

다른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분석

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모형 (3)에 회계부서의 규모

(PORTEAM) 및 경력과 회계부서의 규모와의 상호

작용효과(CAREER*PORTEAM)를 추가하여 분석

한 결과와, 역시 연구모형 (3)에 회계담당직원의 당

기 교육시간(EDU) 및 경력과 교육시간과의 상호작

용효과(CAREER*EDU)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Table 6> Panel A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회사에서 회계부서가 차지하는 규모는 회

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DA, PMDA) 간

의 관련성을 감소시키는 증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Panel B와 같

이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교육시간의 상호작용효과

(CAREER*EDU) 역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공인회계사 존재 및 유관단

체 등록과 달리, 회계부서의 규모 및 직원의 교육정

도가 조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경력에 따른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제어하는 

통제수단이 기업 실무에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4.4.2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과 재량적발

생액

회계담당직원 외에 회계담당임원의 업무경험 역시 

재량적발생액과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검증

하기 위하여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EXEC)

과 재량적발생액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역시 공인

회계사 존재 여부(EXEC*CPA) 및 임원의 유관단

체 등록(EXEC*ENROLL)이 조절요인으로 작용하

는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7> 

(1), (3)열의 연구 결과와 같이 임원의 회계관련 경력

(EXEC)은 DA, PMDA와 통계적인 관련성을 보이

지 않았다. 또한 <Table 7> (2), (4)열의 연구 결과

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회계사 여부 및 유관단체 등

록도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는 경력이 길수록 회계담당임원 등 경영진의 이익조

정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회계담당직원과는 달리, 

회계담당임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조정의 지

시자로서 해당경력이 중요하지 않게 작용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4.4.3 2인 이상의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공시를 

수행한 경우의 효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발적 공시의 수준은 기업의 

정보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Botosan, 1997, 

Dhaliwal et al., 2011). 회계담당자의 추가정보 공

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일부 상장법인은 회계부서장 

등 1인을 대표하여 공시하지 않고, 2인 이상의 회계

담당직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대하여 공시하고 있다. 

전체 표본의 약 11%인 374 회사-연도가 2인 이상

의 회계담당직원을 공시하였고, 표본을 분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본 



15) <Table 5>부터 <Table 6>에 표기된 회귀계수 0.000은 회귀계수를 소숫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로서, 0.0001부터 0.0004

까지의 양수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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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 회계부서의 규모의 효과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DA Dependent Variable = PMDA

Coefficient t-statistics Coefficient t-statistics

Intercept -0.041 -1.60 -0.090*** -4.81 

CAREER 0.000* 1.85  0.000** 2.24 

PORTEAM -0.131 -1.14 -0.0446 -0.53 

CAREER*PORTEAM -0.002 -0.34 -0.0056 -1.15 

Controls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3,310 3,310

Adj. R-sq. 0.436 0.552

F-value 90.67*** 144.57***

MAX VIF 5.94 5.94

Panel B: 회계담당직원 교육시간의 효과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DA Dependent Variable = PMDA

Coefficient t-statistics Coefficient t-statistics

Intercept -0.065** -2.48 -0.109*** -5.73 

CAREER  0.000** 2.25  0.000** 2.19 

EDU 0.000 1.16  0.000 1.55 

CAREER*EDU 0.000 -0.72  0.000 -1.32 

Controls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3,310 3,310

Adj. R-sq. 0.0433 0.0549

F-value   69.38***   138.03***

MAX VIF 8.67 8.67

1) 다음의 변수 외의 변수정의는 <Table 2>를 참조

   

변수명 N mean sd p1 p25 p50 p75 p99

PORTEAM 3,310 0.032 0.044 0.000 0.010 0.019 0.036 0.294 

EDU 3,310 23.505 74.452 0.000 0.000 1.000 19.000 350.000 

    변수설명

    PORTEAM : 회계부서의 인원 수를 전체 임직원 수로 나눈 비율 

    EDU : 회계담당직원의 당기 교육시간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Table 6> 회계부서 규모 및 회계담당자 교육수준의 조절효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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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ependent Variable = DA Dependent Variable = PMDA

(1) (2) (3) (4)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Intercept -0.067** -2.22 -0.072***  -2.34 -0.104***  -4.98 -0.107***  -5.08 

EXEC  0.000  1.56  0.000   1.48  0.000   1.11  0.000   1.40 

CPA -0.002  -0.27 -0.000  -0.21 

EXEENR  0.006   0.95  0.005   1.18 

EXEC*CPA  0.000   0.79  0.000   0.60 

EXEC*EXEENR -0.000  -1.47 -0.000  -1.55 

SIZE  0.006***   3.72  0.006***   3.67  0.007***   6.06  0.006***   5.95 

DEBT -0.073***  -6.97 -0.074***  -7.02 -0.031***  -4.28 -0.032***  -4.32 

BIG4 -0.004  -0.92 -0.004  -0.94 -0.002  -0.83 -0.002  -0.85 

FOR -0.023  -1.33 -0.022  -1.32 -0.016  -1.39 -0.016  -1.38 

LAR  0.025**   2.08  0.025**   2.11  0.016**   2.07  0.016**   2.09 

LOSS -0.129*** -29.24 -0.129*** -29.24 -0.084*** -28.59 -0.084*** -28.56 

BTM  0.000   0.08  0.000   0.13  0.001   0.87  0.001   0.88 

 0.085***   3.27  0.085***   3.26  0.048***   2.66  0.048***   2.65 L1TA

CFO -0.685*** -21.12 -0.686*** -21.13 -0.791*** -36.47 -0.792*** -36.43

OUT  0.004   0.39  0.004   0.40  0.005   0.72  0.005   0.72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2,509 2,509 2,509 2,509

Adj. R-sq. 0.436 0.437 0.562 0.562

F-value   92.45***   80.52***   147.70***   128.56***

MAX VIF 2.24 6.43 2.24 6.43

1) 다음의 변수 외의 변수정의는 <Table 2>를 참조

   

변수명 N mean sd p1 p25 p50 p75 p99

EXEC 2,509 19.521 11.838 1.000 13.000 20.541 26.245 40.282 

EXEENR 2,509 0.427 0.495 1.000 1.000 1.000  1.000 1.000 

    변수설명

    EXEC :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년수) 

    EXEENR : 회계담당임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단체에 등록된 경우 1의 값을 부여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Table 7> 회계담당임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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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 결과는 2인 이상의 회계담당직원에 대

하여 확대 공시행태를 보인 기업에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담당직원의 실명 등 세부내

역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공시하는 관행이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위험이 낮아 

직원 경력 장기화에 따른 회계품질의 악화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4.4.4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표본을 2018년

과 2019년의 표본으로 구분하고, 식 (3) 및 (4)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9>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은 회계연도와 무관하게 모두 유의한 양

의 관련성을 보였다. 다만 공인회계사 존재 여부 및 

유관단체 등록 여부의 조절효과는 <Table 9>에서와 

같이 2019 회계연도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8 사업연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신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안의 실행에 따른 단계적

인 감사환경 및 재무보고품질 개선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4.5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을 통제변수

로 포함한 경우의 분석

회계담당직원 뿐만 아니라 CFO, CAO(Chief 

Accounting Officer) 등 회계담당임원은 회계담당

Variables

Disclosure of 2 or more employees Disclosure of an employee

(1) DA (2) PMDA (3) DA (4) PMDA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Intercept -0.069 -0.72 -0.146** -2.05 -0.075** -2.46 -0.113*** -5.29 

CAREER -0.001 -0.52  0.000  0.14  0.001***  3.56  0.001***  2.98 

CPA -0.028 -1.13 -0.016 -0.92  0.020  2.59  0.012  2.28 

ENROLL -0.035 -1.51 -0.028* -1.68  0.005  0.91  0.004  0.90 

CAREER*CPA  0.001  0.34  0.000  0.21 -0.001** -2.24 -0.001** -2.16 

CAREER*ENROLL  0.001  0.83  0.001  0.91 -0.001** -2.36 -0.001** -2.10 

Control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374 374 2,936 2,936

Adj. R-sq. 0.475 0.567 0.438 0.554

F-value    11.14***    16.33***    72.99***   116.35***

1) 변수정의는 <Table 2>를 참조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Table 8> 2인 이상의 회계담당직원 공시 여부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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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의 친분이나 영향력과 관련될 수 있어 이익조

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

는 식 (3) 및 (4)의 연구모형에 회계담당임원의 회

계관련 경력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경우의 연구결과

를 보고한다. 지면 관계상 별도의 Table로 제시하

지는 않았지만, 회계담당임원의 회계관련 경력을 포

함한 경우에 <Table 4> 및 <Table 5>의 주요한 연

구결과는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4.4.6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이 0인 경우를 포함한 

경우의 분석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공시 실무 상 일부 기업의 

경우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을 0을 기재하거나, 경력 

난에 “-”의 항목으로 기재한 경우가 존재한다. 해당 

공시항목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본 연구의 

<Table 4> 및 <Table 5>에 나타난 관심변수의 주

요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해당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공시품질과는 무관하게 본 연구결과

가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4.7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의 자연로그 값을 이용

한 분석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련 경력년수가 아닌 이분산

성 감소를 위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이용한 분

석 결과는 본 연구의 주된 결과인 <Table 4> 및 

<Table 5>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Variables

2018 fiscal year 2019 fiscal year

(1) DA (2) PMDA (3) DA (4) PMDA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Coef. t-stat.

Intercept -0.064 -1.56 -0.1243 -4.32 -0.078* -1.92 -0.096*** -3.32 

CAREER  0.001**  1.99  0.001*  1.87  0.001***  2.75  0.001**  2.28 

CPA  0.006  0.47  0.004  0.47  0.023**  2.46  0.013**  1.97 

ENROLL  0.001  0.08  0.002  0.27  0.003  0.41  0.000 -0.01 

CAREER*CPA -0.000 -0.51 -0.000 -0.50 -0.001** -2.26 -0.001** -1.99 

CAREER*ENROLL -0.000 -0.64 -0.000 -0.50 -0.001** -2.00 -0.001* -1.71 

Control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Year dummy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um. of Obs. 1,553 1,553 1,757 1,757

Adj. R-sq. 0.446 0.572 0.435 0.523

F-value   40.89***   70.17***   44.36***   65.24***

1) 변수정의는 <Table 2>를 참조

2) ***, **, *은 유의수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t값은 기업 수준에서 클러스터링하여 조정함

<Table 9>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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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최고경영진 또는 임원의 개별적 특성에 대하여 활

발히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달리, 재무보고품질을 위

한 정보를 생산해 내는 주체인 직원의 특성에 대해

서는 자료의 제약 등으로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되

었다. 실무 상 이익조정이 경영진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고, 회계부서나 재무부서의 직원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계담당직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연구는 재무보고품질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Hong, 2017).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제도 변경에 따라 새롭게 공시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의 회계담당직

원의 공시자료(경력, 유관단체 등록여부, 교육시간 

등)를 활용하여 회계담당직원의 경력이 재량적발생

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회계 또는 유

관부서 내에 공인회계사가 존재하거나, 회계담당직

원을 유관단체에 등록하여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

는 것이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성에 어떠한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3,310 회사-연

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회계담당직원의 회계관

련 경력은 재량적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담당직

원의 회계관련 경력이 오래될수록 회사 내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익조정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최고재무책임자 등 임원과

의 친밀 가능성이 높아 경영진의 이익조정 요구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이와 

같은 회계담당직원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

성은 회계부서 내에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전문가

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에 의한 회계품질의 모니터링

이 가능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

계담당직원이 유관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에 등록된 경우, 회계담당직원의 책임성, 유관

단체에 의한 관리 가능성 및 감독기관에 대한 가시

성의 영향으로 역시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관련

성이 증분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공헌

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상

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회사 회계담당자의 특성 중 

회계관련 경력에 집중하여 재량적발생액과의 관련성

을 실증 결과로 제시하였다.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보고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담당 부

서내의 주기적 직무순환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둘

째, 본 연구는 회계부서 내 공인회계사의 채용과 유

지, 회계담당자의 유관단체 등록이 일정한 재무보고

품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여 

정보의 생산주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당국과 자

본시장에도 회계담당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회계품질

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등 기업의 회계역량에 대한 공시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감독당국의 정책방향의 합리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상기의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의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회계담당직원의 경력과 재

량적발생액에 대한 관련성만을 제시할 뿐, 인과관계

를 설명하지 못하며 실물이익조정 등 다른 이익조정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2018년부터 공표되는 새로운 기업

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일부 공시 실무 상 회계

담당직원의 경력정보가 0 또는 부정확한 수치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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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자료 상의 이용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회계담당직원의 경력 역시 회사가 

공시자료로 제시한 대표직원 1인에 대한 경력자료로

서 전체 회계담당직원의 수치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Hong(2017)에 따르면, 

이익조정 정도가 큰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직원의 평

균근속연수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나, 

내생성에 따른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 등에 고려하지 못

한 요인이 잔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다 정치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보완

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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